
동아화성, 특수관계인 지분 늑장신고
코스닥 , 7월19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 59만4000주 2년간 매각제한

코스닥 등록기업인 동아화성이 7월18일 뒤늦게 특수관계인 지분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코스닥위원회가 진

상파악에 나섰다.

동아화성은 7월18일 임경식 사장의 동서인 서창명씨의 지분 59만4000주(6.91%)를 금융감독원에 신규로 신고

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는 7월19일 동성화성의 최대주주인 임경식 대표이사의 동서 서창명씨의 보유주식 59

만4000주(지분 6.91%)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토록 했다. 서씨의 지분은 앞으로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서창명씨의 지분이 기존의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나 이코인처

럼 지분매각을 통한 차익 챙기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동아화성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데 따른 실수로 해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누락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은 등록한지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하고 1년 후 매월 5%씩 매각할 수 있어 동아화성이 몰

래 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특수관계인 지분을 지연 신고한 수준이며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것도 아니

기 때문에 경고 이상의 처벌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자동차 및 세탁기용 고무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동아화성은 2001년 12월26일 코스닥에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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